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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따뜻한 AI로
반려견과 견주들의 마음 연결
- SKT, 반려견 주제로 일상 속 AI 활약 그린 디지털캠페인 ‘시고르자브 보건소’ 공개
- 배우 김상호·이상이, 농촌 주민들과 반려견간 에피소드 연기 통해 잔잔한 감동 선사 
- 10월 ‘엑스칼리버’ 활용해 반려견 검진하고 사연 나누는 오프라인 이벤트 실시 예정
	엠바고 : 온라인 기준 9/17 (일) 오전 10시부터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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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사랑스러운 반려견을 주인공으로 세상을 향한 SK텔레콤의 AI 철학을 알리는 디지털캠페인 영상 ‘시고르자브 보건소’를 선보인다고17일 밝혔다.

‘시고르자브 보건소’는 믹스견을 재미있게 표현한 애칭 ‘시고르자브종’에서 따온 제목으로, SK텔레콤의 AI 기술로 귀엽고 순수한 견공들의 건강을 지키고 동물을 사랑하는 견주들의 마음과 공감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 제작됐다.

17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은 농촌 마을에 있는 수의사와 그를 보조하는 AI가 마을 사람들과 그들의 반려견을 도우며 겪게 되는 여러 에피소드를 담았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할머니, 아픈 반려견을 안고 늦은 밤 한걸음에 보건소로 달려온 아저씨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동물 의료 AI서비스인 ‘엑스칼리버’를 의인화해 일상 속에 함께하는 SKT의 AI를 유쾌하고 재미있게 그려냈다.

배우 김상호는 마음씨 좋고 마을 사람들의 대소사를 살뜰히 챙기는 수의사 역할을 맡았고, 이상이는 AI를 의인화한 인물로 등장해 수의사의 진단을 돕고 마을 반려견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AI기반 수의영상진단 보조서비스인 ‘엑스칼리버’를 출시,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SKT의 앞선 AI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의료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진료 선진화 등 동물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오고 있다.

SKT는 오는 10월 반려견을 기르는 고객을 찾아가 엑스칼리버를 활용한 반려견 진단 및 수의사 상담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캠페인 영상의 재미와 감동이 실제 고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프라인 이벤트는 SK텔레콤 공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sktelecom)에서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 영상에 출연한 배우 이상이는 "의인화된 엑스칼리버를 연기하면서 AI기술이 반려동물과 주인이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박규현 SK텔레콤 디지털커뮤니케이션담당은 ”반려동물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AI 기술과 만나며 사람과 사람의 연결로도 이어진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하고, “일상 속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사람의 마음을 향하는 AI와 같이 SK텔레콤이 추구하는 AI 철학을 따뜻한 시선으로 표현했다”라고 밝혔다.

<끝>

	※ 이미지 설명
SK텔레콤은 사랑스런 반려견을 주인공으로 세상을 향한 SK텔레콤의 따뜻한 AI 철학을 알리는 디지털캠페인 영상 ‘시고르자브 보건소’를 선보인다고17일 밝혔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은 농촌 마을에 있는 수의사와 그를 보조하는 AI가 마을 사람들과 그들의 반려견을 도우며 겪게 되는 여러 에피소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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